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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5월22일오후파리가들썩였다.신문을

옆구리에낀소년들이호외를뿌리며호들갑을떨

었고, 대로변의아파트창문에는공화국을상징하

는삼색기가걸리고있었다.간간이검정색조기도

눈에띄었다.시대를풍미했던위대한시인이하늘

의별이된날이었다. 파리시민들은 83세를일기

로생을마감한빅토르위고를애도하기위해그의

아파트근처로모여들었다.

파리16구의빅토르위고가(街) 124번지. 자신

의이름을딴길에실제로사는영광을누리는이가

몇이나될까. 댈로가였던길은1881년 위고가

로 명명됐다. 위고가 해당 아파트에서 산 것은

1878년부터였는데자신의79세생일다음날길이

름이바뀌었다.생일선물치고는꽤폼나는선물을

파리시가선사한것이다.

위고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위고 가 124번지

앞은파리시민들이준비한조화가산을이뤘다.그

들은슬픔에찬표정으로 빅토르위고만세를외

쳤다.그런데이렇게수많은사람들이시인의이름

을외치며집앞을지키는장면은그리낯선것만은

아니었다. 80세 생일이던 1881년에는 60만 명의

시민들이그의집앞에운집했다.앞서1870년제3

공화국이들어서자마자19년간의망명생활을마

치고파리로돌아온위고를맞이한것역시북역앞

에구름떼처럼모여든파리시민들이었다.

파리가위고를얼마나사랑했는지그끝을보여

주는것은역시나그의장례식이다.당시하원에서

는 418표 중 찬성 415표라는 압도적투표결과로

위고의국민장을결정했다. 위고는자신의부모와

두딸이이미잠들어있는페르-라쉐즈공동묘지의

가족납골당에가길원했지만,파리시민들은그를

계획대로내버려두지않았다.위고의시신은팡테

옹에안치될예정이었다.사망이후일주일남짓이

지난6월1일장례식이거행됐다. 문학인을국민장

으로치르는것은프랑스공화국역사상처음이었

다.화려하기짝이없는초대형상여는오페라하우

스의건축가인샤를가르니에가만들었다.

운구행렬이잘보이는대로변의아파트발코니

는비싼가격에임대됐을정도라고한다.학교들도

임시휴교 조치를 내렸다. 이날 모인 파리 시민은

100만~200만명에달했다.

파리가위고를사랑했던것은단지,그가대표작

인 레미제라블이나 노트르담드파리를통해파

리를 묘사하고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만은아니다. 특히노트르담대성당은위고의

작품덕에다시살아났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여

러차례의혁명을거치면서노트르담대성당은수

난을겪어야했는데,외부의석상중모양이온전한

걸찾기어려울정도였고성당내부는마구간으로

사용될 지경에 이르렀다. 급기야 19세기 초 철거

이야기가나온것도전혀이상할게없었다.그랬던

노트르담 대성당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 드 파

리 (1831년출간)의대성공에힘입어사람들의주

목을받게됐다.파리시민의뜨거운관심은복원을

위한모금운동으로이어져 마침내 1845년, 25년

동안이어지는복원공사가시작됐다. 2019년의첨

탑화재로외형에변화가생기겠지만우리가알고

있는노트르담대성당은이공사의결과물이다.

그러나이런눈에보이는몇가지사실들만으로

장례식에서볼수있는위고에대한파리지앵의과

도하다싶은애정을다설명하기는어렵다.위고에

게는작가로서의인기를넘어선무언가가있었다.

그는파리시민들이피의대가로얻어낸공화국의

상징적 인물이기도 했다. 나중에 나폴레옹 3세가

되는루이나폴레옹이친위쿠데타를통해제2공화

국을 무산시키고 제국주의로 돌아가려 하자 위고

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쫓기는 신세가 됐

다. 자유를박탈당한파리시민들은공화주의자의

신념을몸소실천한위고를더욱그리워했다.

나폴레옹 군대의 장교였던 아버지를 둔 위고는

이탈리아와멀지않은도시브장송에서태어났다.

그러나부모가불화하면서위고는 10대가되기전

부터 어머니와 파리에서 살았다.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표현처럼태어난건아니지만파리는그

의 정신적고향이었다.그가살았던파리시내집

의주소는알려진것만스무개가넘는다. 그중보

쥬광장의집은박물관으로조성돼있다.위고가족

이280㎡나되는이큰집에서살기시작한게 노트

르담 드 파리가 나온 이듬해라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 그의 세나클에는 뮈쎄, 발자크, 라마르틴

느, 뒤마 등 젊은 낭만주의 작가들이 드나들었다.

낭만파의아지트였던셈이다.

망명기간을제외하면 어린 시절부터 50년 넘게

파리에서산작가는그누구보다파리에대해속속

들이잘알고있었다. 그에게두번째문학적성공

과부를가져다준 레미제라블 은1862년에출간

됐는데,그가노르망디해안에서멀지않은게른제

섬에서망명을하던시절이다.채널해협의조그만

섬에앉아서파리의구석구석을그렇게자세히묘

사한것이다.소설은바스티유광장의주변에서많

은일들이벌어지는데본인이살았던보쥬광장이

지척이다. 마리우스와 코제트가 결혼식을 올리는

생폴성당은위고가자신의딸레오폴딘을결혼시

켰던곳이기도하다. 이두남녀주인공의연애장

소로활용된뤽상부르공원은위고가어린시절뻔

질나게드나들었던곳이다.도시에대한특별한관

심과애정이없다면나오기힘든작품이었다.

파리의곳곳에는위고의흔적이남아있다.그가

묻힌팡테옹, 결혼식을올린생-쉴피스성당, 사서

였던친구샤를노디에를보려고자주찾았던아스

날도서관,그가살았던여러생가, 그를기리는조

각상들.다열거하기도어려운그모든장소들을찾

는게큰의미가없을지도모른다. 지금우리가숨

쉬는 파리는 이미 그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으므

로.

내삶에는두개의사랑이있다. 그것은파리와

대서양이라고말한그에게파리는동경의대상이

자열정을쏟은곳이었다.시간이흐를수록신념이

라고말해도좋을태도를보였다.그는파리시민을

위해, 가난한자를위해아니인류를위해몸을내

던졌다.압제에맞서민주주의를위해싸웠고,표현

의자유와사형제폐지를위해애썼으며,정의와평

화같은보편적가치를위해앞장섰다. 1867년파

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를 위해 출간된 가이드북

의서문에그는이런문장을남겼다.

그것들이 없다면, 89년의 그 결과물이 없다면

파리의우월성은수수께끼에불과하다. 잘생각해

보시라. 로마는 더 장엄하고, 트리어는 더 오래됐

고, 베니스는더아릅답고, 나폴리는더우아하고,

런던은 더 풍요롭다. 그런데 파리엔 무엇이 있는

가?혁명이다.[...]팔레르모에는에트나산(山)이

있지만파리에는사상이있고, 콘스탄티노플은태

양이더가깝지만파리는문명에더가깝고,아테네

는 파르테논을 지었지만 파리는 바스티유를 부수

었다.

※이기사는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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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예술 <4>프랑스파리

1885년6월1일열린빅토르위고의장례식. 운구

행렬은개선문에서출발해팡테옹으로향했다.

<위키피디아>

위고가살던아파트건물대문위에작가의조각이

부조로새겨져있다.사후에제작됐다.

<Polymagou>

파리가사랑한빅토르위고 작가넘어파리지앵의상징

1.파리시내빅토르위고가(街) 124번지.위고가사망하기전까지살았던집이다. <Polymagou>

2. 위고가에있는 빅토르위고와그의뮤즈들 (1909년). 팡테옹에전시될목적으로조각가로댕이제작

했으나발주처인문인협회등의격렬한반대에부딪혀팡테옹에가지못했다. <위키피디아>

3. 보쥬광장에있는빅토르위고생가박물관내부.

문학적성공가져다준

1862년출간 레미제라블

대성당 생명력불어넣은

노트르담드파리

1885년83세로별세

프랑스첫문학인국민장

장례식에200만여명애도

파리16구 위고가 124번지

생가 아스날도서관 팡테옹

시내곳곳에위고의흔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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